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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'

에너지 자립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(에너지비용 지원사업)'을 시행

한다고 23일 밝혔다.

ㅇ 이번 사업은 'LH 유스타트(YOUTH+START) 플랫폼'을 기반으로,

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

지원하고자 마련됐다. 사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지원금은 효성

그룹에서 기탁했다.

ㅇ 지원 대상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자립준비청년과

가정 밖 청소년으로, 1인당 40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.

□ 이번 사업은 LH의 ‘유스타트 주거·생활지원 플랫폼’을 통해 신청

할 수 있다. ‘유스타트 주거·생활지원 플랫폼’은 임대주택 입주부터

각종 생활 지원 사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‘ONE-STOP’ 지원

창구로,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

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난해 마련됐다.

ㅇ LH는 플랫폼을 통해 청약통장 납입지원 사업, 임대보증금 지원,

입주지원금 지원, 소형가전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

지원해 오고 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자립준비청년 및 

가정 밖 청소년에 에너지비용 지원

 - LH 임대주택 입주(예정)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, 냉방비 부담 해소 뒷받침

 -‘유스타트 주거·생활지원 플랫폼’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



ㅇ 유스타트 플랫폼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

청소년 맞춤형 전담 콜센터인 ‘유스타트 상담센터(1670-2288)’를

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□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“이번 에너지비용 지원이 고유가 시대

냉방비 부담을 느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며 "앞으로도

LH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

홀로서기를 하며 겪을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

있도록 노력할 것“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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